
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의 오류 검출 및 수정 

요약: 품사 부착 말뭉치의 품질은 품사 부착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세

종 말뭉치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구축된 많은 품사 부착 말뭉치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오류들을 살펴보면 품사 부착 오류는 물론이고 철자 오류, 문자의 삽입 및 삭제 등 매우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류 패턴을 이용하여 품사 부착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서론  

-말뭉치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대량의 학습 자료를 사 용해서 보다 쉽고, 지능적이며, 빠르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의 가장 밑단, 즉 기단부 역할을 하는 게 한글 말뭉치다. 이를 개발용어로는 코퍼스

(Corpus)라고 부른다.  

 

한글 말뭉치는 쉽게 말하면 한글 어휘와 어휘 특성의 저장소다. 디지털 사전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보단 복잡

하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디지털화한 뒤 해당 문서에 사용된 모든 어휘를 문장, 어절, 형태소별로 추려내고 

각각에 특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우 다양한 활용형태,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

해요? 등과 결과치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등 은 “말뭉치는 분석 결과가 태

그로 부착된 파일들의 집합” 이라고 했다. 

 

즉,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대량의 학습 자료를 일반적으로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라고 한다. 한국어 정보처

리를 위해도 다양한 말뭉치가 구축되었으며, 이 중에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자가 쉽게 그리 고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말뭉치가 세종 말뭉치이다. 세종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 형태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말뭉치(코퍼스)가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 말뭉치가 없다면 자연어처리 기술로 인공지능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부담이 된다. 당장 

IT 대기업과 이 분야에서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다. 네이버와 같은 IT 대기업들은 이미 십수년 간 수집한 뉴스 

문서, 기타 블로그와 전문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정교한 말뭉치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왔다. 오랜 공을 

들여 구축한 말뭉치이기에 공개하기도 어렵다. 반면 스타트업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기는 

비용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뭉치라는 디지털 커먼스가 공공에서 제공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 15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여기

엔 세종 말뭉치라는 한글 말뭉치 사업이 포함돼있었다. 그것도 무려 2 억 어절에 해당하는 방대한 구축 작업

이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 뒤지지 않는 규모로 평가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 말뭉치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이다. 세종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웹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한 사례다. 말뭉치 통계 정보 조회, 말뭉치 검색, 한국어 쓰기 학습의 세 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referenceManager.d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202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202117


 

일본어 형태소 분석기 엔진에 세종 말뭉치를 학습해 한국형 형태소 분석기로 탄생한 사례도 있다. 은전한닢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mecab-ko’ 형태소 분석기다. ‘mecab-ko‘는 세종 말뭉치에서 2 만여 문장을 가져와 

분석 엔진을 학습시켰다. 

 

-세종 코퍼스의 현재 상황 

자연어 처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던 세종 말뭉치는 2007 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사실상 중단됐다. 더 이상 

제 2 의 21 세기 세종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10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인터넷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일상에 활용되고 있지만 세종 말뭉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비교적 변화가 적

은 언어 유형은 상관이 없지만 구어와 같은 메신저 용어 등은 세종 말뭉치에서 품사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세종 코퍼스는 많은 학습량 만큼 오류도 많았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수천년 간 

사용한 문자 언어를 통달해야 한다. 특히나 한국어를 이해하려면 한글이라는 언어의 역사적 굴곡까지도 파악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대 한글 뿐만 아니라 고어, 심지어 사자성어와 같은 자주 쓰는 한자어도 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 

 

 

방언도 예외일 순 없다. 로봇의 모양을 한 인공지능 로봇이 제주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대화를 인식하기 위해

서는 제주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한다. 언어의 역사와 사회성에 대한 방대한 학습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문법에서의 오류가 가장 크다. 

 

특히 세종 형태 분석 말뭉치에는 형태소에 품사가 잘못 부착되었거나, 문장 내에서 단어가 잘못 분리된 경우, 

그리고 불필요 한 단어가 삽입된 경우나 단어가 삭제되는 경우 등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이 

포함된 말뭉치를 학습 자료로 사용할 경우 품사 부착기 등과 같은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의 좋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없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신조어 탄생하는가 하면 일부 어휘는 사멸하기도 한다. 예전 단어에 새로운 의미

가 부여되는가 하면 단어와 단어의 새로운 결합이 나타나 전혀 다른 용례로 쓰이기도 한다. 말뭉치는 이처럼 

역동적인 언어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역동성에 대

응하는 말뭉치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말뭉치를 누가 구축할 것 인가이다. 말뭉치 구축은 따지면 기초연구에 해당

한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곧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것의 공적 가치는 무한하지만 그 자체의 상업

적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https://bitbucket.org/eunjeon/mecab-ko


연구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 는 품사 부착 말뭉치로부터 오류 유형을 분석한다. 보고

서에서 오류 검출 방법으로 형태소 생성에 기반한 오류 패턴을 이용한다.  

 

2.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에서 오류 검출 
 

 -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의 특징  

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는 영어 품사 부착 말뭉치 와 다르게 어절과 형태소 분석 결과를 함께 저장해야 

한다. 어절은 형태소 분석 결과의 형태소 생성 결 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절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모호하므로 품사 부착 말뭉치에서는 정확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들은 Figure 1 과 같이 어절과 형태소 분석 결과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 

Figure 1 에서는 문장을 표시하는 태그이다. 첫 번째 열은 어절 번호이며 말뭉치 내에서 구별되는 번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열은 어절 자체이고 세 번째 줄은 그 어절의 형태소 분석 결과이다. 세 번째 열에서 

형태소는 ‘+’로 구분되며 각 형태소는 형태소 자신과 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의 오류 분석(출처: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Figure 1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의 3%에 해당하는 450,000 어절에 대하여 오류 

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9,253 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대략 6.5%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에서 그 일부를 보여 주 

고 있다. Table 1 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자변환 오류’는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자  

정보가 한글로 변환된 형태로 품사 정보가 부착되었다. 또 ‘다중 품사  

부착 오류’는 말뭉치 구축 과정에서 품사 부착기의 출력이 수정되지 않 

은 상태로 존재하는 오류들이고, ‘영어 대소문자 오류’는 어절의 영어  

철자 와 형태소 분석 결과의 영어 철자가 다를 경우 오류이다. 

 

 

         

 

 

 

 

 

 

 

 

 

 

 

 

 

 



-형태소 생성에 의한 오류 검출 제안점 

한국어 품사 부착 말뭉치에는 어절과 형태소 분석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먼저 형태소 분석 결과에 

포함된 형태소들을 결합하여 어절을 생성하면 여러 개의 어절이 생성된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의 어절과 

다르다면 오류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형태소 생성이 목적이 아니므로 직접 형태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어절과 문자열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와 주변 문맥이 정당한 형태소 생성이라면 오류로 추정하지 

않는다.  

Table 2 에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에서 어절 

‘아름다운’과 이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에 속한 

형태소들 ‘아름답+ㄴ’를 자소 단위 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형태소 생성 패턴은 좌우의 한 자소를 형태소 생성 패턴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정당한 형태소 생성 

패턴을 저장하여 품사 부착 말뭉치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